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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입지계층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단지에 유치 가능한 업종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지계층분석은 경제활동별 입지분포 

특성을 도시인구의 순위규모 분포산식을 원용하여 경제활동의 입지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입지계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계층의 유형

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유치가 적절한 지역을 소개한다. 분석의 공간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를 사용하고, 분석의 업종단위는 산업 중분류에 

따른다. 분석에 활용된 업종별 입지분포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로, 분석대상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 통계자료이다. 입지계층분석의 결과

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유치업종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장형 추세를 보이는 업종은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제조업이다. 이런 업종은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만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치가 가능한 업종

이다. 쇠퇴형 입지계층 업종은 담배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의복·악세서리·모피제조업,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이다. 그러나 성장형이냐 

쇠퇴형이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향이 달라진다. 분산형 입지계층의 업종은 식료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

품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제조업, 석유제품제조업이다. 이런 특성의 업종은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의 제공 없이도 비숙련 노

동력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재집중형 입지계층으로 간주되는 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

조업이다. 전반적으로 이런 업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며 주로 대도시 재집중형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소도시나 낙후지

역에서는 정책적 유인책을 제시하더라도 비효율적이며 유치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다. 이러한 입지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 업종을 선별하고 산업

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용지 공급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어 : 산업용지 공급, 산업단지, 업종 선택, 입지계층

ABSTRACT

This study aims at listing up those manufacturing activities sensitiv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locational hierarchy designed on 
the urban rank-size rule. This locational hierarchy by manufacturing activities is expected to provide a ground for the proper supply of an 
industrial complex. The analysis of the locational hierarchy by manufacturing activities can work as a method of observ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location for each economic activity by analyzing the trend in the change of manufacturing location. Consequently, it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anufacturing activities for the industrial complex of a particular region. Here, the locational 
hierarchy is analyzed depending on the bas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such as Gun(district level) and Si(city level),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are categorized by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Those activities demonstrating growth pattern are Manufacture of Electronic 
Equipment(KSIC 26), Manufacture of Medical․Precision․Optical Instruments․Watch(KSIC 27),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KSIC 30, 31), 
etc. With proper infrastructures, these activities can be located everywhere. Those sectors on the decline pattern in the locational hierarchy 
can be summarized as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KSIC 12),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Fur Articles(KSIC 14), etc. Those sectors 
scattered widely in the locational hierarchy are Manufacture of Food Products(KSIC 10), Manufacture of Coke․Petroleum Products(KSIC 19), 
Manufacture of Chemical Products(KSIC 20), Manufacture of Electronic Equipment(KSIC 26). These particular manufacturing activities can 
be operated in those regions in a sufficient supply of unskilled workers regardless of proper infrastructures. Those activities that have a 
tendency to reconcentrate on larger cities are Manufacture of Textiles(KSIC 13),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Clothing․Fur Articles(KSIC 
14),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tmen(KSIC 31). In most cases, these sectors tend to favor their existing agglomerated areas and 
concentrate around large cities. Therefore, it is inefficient to promote these sectors in small or medium-sized cities or underdeveloped regions.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al strategies of an industrial complex can gain greater competitiveness by observing such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al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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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1910-1945)으로 자원이 수탈당하고, 
한국전쟁(1950-1953)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되는 등 주민생활

은 피폐되고, 나라경영이 어렵게 되었다. 1948년 정부형성 이

후 1949년 산업재건 5년 계획, 1951년 재건계획, 1954년 종

합재건계획, 1956년 경제재건계획, 그리고 1960년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본

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때는 1962년 

이후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

서 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정책과 낙후지역 개발

을 위한 다각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제1차, 2차 경

제개발 5개년계획은 주요 거점 도시주변에 산업단지를 건설

하여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 산
업단지는 생산요소인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차와 입지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재로 활

용되었다. 그러나 산업단지정책은 경제활동을 접근하는 시각 

차이에 따라 토지공급의 양과 위치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경제활동의 장

소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공간정

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정책의지가 강한 산업단지 건설은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여 각종 공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단지 공급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필요성 원칙’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된 반면 산업단

지의 수요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윤 제일주의에 입

각한 기업들의 ‘효율성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 동안 격은 산업단지의 파행적인 수요초과 또는 공급

초과의 문제는 총량적인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자와 수

요자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를 계획

할 때는 우선 지역별, 업종별 수요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시장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민간 경제주체의 공

간선호와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산업단지를 건설 ․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의 수요전망과 공급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

면 산업단지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개발에는 개발계획 수립에서 입주까지 

최소 3~5년의 시간에 소요된다. 그러나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는 당장의 시장현황에 민감하여 현재 혹은 단기간의 시

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개

발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의 수요와 더불어 5년 이

내의 수요까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는 한번 조

성되면 그 입지에 오랫동안 남게 되는 고정재로서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까지에

도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큰 자원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

성계획은 당장의 입지수요 뿐 아니라 장래의 수요도 포함되

어 있어서 중장기적 예측에 근거하여야 한다. 

1.1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연구는 경제성장을 뒷

받침하기 위한 산업정책론적 접근과 지역개발론적 측면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다. 산업단지를 개별적으로 연구하기 보다

는 산업정책 또는 국토개발의 수단으로서의 산업단지로 인식

하였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나 특

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효과연구

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산업단지의 장기 미

분양 현상이 발생하면서 산업단지 수요추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유치업종 결정에 관한 연구는 

보다 합리적인 수요추정을 위한 한 단계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 유치업종 선정에 대한 연구는 독립된 주제

도 다루어지기 보다는 산업정책수립의 일환으로 또는 산업단

지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한 단계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대

부분이다. 그에 따라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선정하는 방법

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류승환(2006)은 산업입지 수요전망과 

산업단지의 적정 개발규모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적

절한 수요전망을 위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역산업

입지 수요전망과 산업단지 수요전망을 구분하여 고찰하면서 

미래 산업입지 수요는 해당 지역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의 도시․경제적 환경에의 조화를 강조한다. 류승환의 연

구가 지역적 산업용지 수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현주 

외 연구(2007)는 보다 개별 산업단지의 수요추정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각 산업단지 조성단계별 수요추정 및 조정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수요추정을 위한 

방안으로 계량적 수요예측과 입지계층분석과 입지계수를 활

용한 업종선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성훈(2011)은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특성과 기업규

모별로 비교우위 산업을 분석하여 향후 전남지역 산업단지에 

유치 가능한 산업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조규영․박헌수․정일훈

(2008)은 산업용지 수요예측과 산업단지 입지선정 연구를 안

성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산업입지론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의 입지선택에 초점이 맞

추어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무엇을 얼

마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하느냐의 문제뿐 아니라 ‘어
디서’라는 공간적 문제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1950~1960년대에는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 접근 논리를 

중심으로 그 목적을 충족시킬 장소적 특성, 즉 입지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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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al factors)를 확인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킨다. 입지인

자를 외부효과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

소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입지인자나 경제활동의 

입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특성, 혁신적인 환

경의 특성과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변수의 조합으로 보이는 

영토적 복합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소진광, 2006)  또 다른 연구흐름은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

구조의 변화 및 입지변화에 관한 접근이다. 새로운 기술은 생

산체계와 생산조직과 연계되어 개별기업들의 공간선택에 영

향을 미친다. Vernon의 제품수명주기 모형(1966)와 Auty의 

연구(1984)1), Abernathy and Utterback(1978)의 생산공정 수

명주기 모형연구와 1980년 활발하게 수행된 Scott의 연구 등

을 통하여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입지변화에 대한 이론들이 

정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산체계와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노동시장 분화, 노동

의 공간적 분업과 관련된 연구를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다공

장 기업의 등장 등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D. Massy와  H.D. Watts등이 있다. 이외에 M.J. Tayor와 

P.J. Wood, N. Thrift등은 다국적 기업성장과 산업연계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산업입지변화를 고찰하였다. 
국내의 산업입지 연구는 다국적 기업 성장에 따른 노동분

화 및 해외직접투자 등과 관련된 산업입지변화에 대한 연구

가 1980년대 이후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화 사

회로의 이행에 따른 혁신을 중요한 입지인자로 인식하고 클

러스터 구축 연구 및 지역혁신체계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박삼옥, 1989, 1992; 박영철, 2005). 
입지계층과 산업입지와 관련한 이론연구는 소진광의 연구

가 대표적이다. 그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술변화가 산업입

지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도입 단계별로 정리하고 기업의 생

산체계와 기업공간 선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1994년과 

2006년 논문에서 관련된 핵심적 이론배경을 정리하여 소개

하고 있다. 산업기술은 경제와 관련하여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에 해당되는데 이때 공간적 의미가 없는 ‘무엇

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생산되느냐에 따라 공간적 의미가 

달리될 수 있다. 즉, 비공간적 변수인 산업기술은 그 발달단

계별로 각기 다른 산업별 입지성향을 보이고 있어 공간정책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기술의 공간화과정에 대한 연구로

서 Abernathy and Utterback(1978)은 기업의 혁신패턴에는 제

품수명주기와 생산공정 수명주기와 관련하여 유동기, 과도

기, 특정화기의 3단계가 있다고 제시한다. Scott는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기업의 생산조직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내부거래비용과 외부거래비용의 비교를 통하여 단계별로 ①
노동과정의 분리 ②통합 ③재통합과정을 거침을 설명한다. 

1) Auty는 Vernon의 모형인 제품수명의 초기, 성장 및 성숙단계에 쇠

퇴단계를 추가하여 설명의 폭을 넗힘.

또한 Galbraith(1967)는 생산기술의 확산이 기업내부 산업별 

입지계층에 의해 확산됨을 주목한다. Galbraith는 시장체계기

업과 계획체계기업으로 구분하고 계획체계기업을 시장의 공

급곡선에 영향을 덜 받는 대규모 기업이며 다지역, 다공장 형

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보이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새로운 생

산공정기술의 공간화는 주로 계획체계기업들의 공간분업으

로 구체화되고 이때 쇄신의 전파는 계획체계의 독특한 입지

체계에 의해 확산된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확산은 도시규모

분포의 계층확산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에 의해 형성된 

산업별 입지계층에 따른 공간확산과정에 의해 전파됨을 주장

하고 있다(소진광, 1994).
인구의 공간분포 집적정도에 따라 도시체계가 달리 형성

되듯이 산업별 공간집적정도에 따라 개별 산업의 입지계층이 

상이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입지계층은 산업별로 독특한 공

간필요조건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정착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와 계획체계기업에 의한 다지역, 다제품 생산활동

의 산업연계(industrial linkage), 조립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을 통해 형성된다. 정착화경제에 의한 입지계층은 총량

적인 인구규모로 분석되는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
와는 달리 특정산업의 집적과 특정공간의 필요조건을 연계시

키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정착화경제에 의한 입지

계층은 도시체계와 달리 산업별 집적정도에 따라 상이한 공

간 순위를 가지게 된다(소진광, 2006).
입지계층분석을 활용한 산업업종 선정의 실증적 연구는 

성남시를 사례로 한 소진광(2003년)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36개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층을 분석하고 1991년∼
2001년간의 입지계층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적합한 

산업업종을 제안하였다.
입지계층 분석결과가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 함의는 크다. 경제활동과 공간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경제활동이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미 형성된 공간에 의해 경제활동이 파생되기도 한다. 이런 

역학을 이용하여 정부는 산업입지정책을 통하여 낙후지역에 

경제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외부경제를 제공하는데 정책의 초

점을 두게 된다. 낙후지역으로 개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는 중심지역에서의 이윤창출 가능성을 능가하는 기업환경

을 낙후지역에 조성하거나 기존 입지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

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윤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특혜를 제

공해야 한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산업단지 개발, 도로, 상하

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입지계층 변화는 개별 

기업의 공간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지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간 선호에 상응한 

조건을 조성하거나 공간 선호를 포기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될 추가적인 비용만큼을 각종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단지 건설비의 일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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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정책비용에 속한다.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산업용지 공급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

적에서 수행한다. 연구방법은 경제활동별 입지분포를 도시별 

인구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도시순위 

분석기법을 원용하여 접근한다. 즉 경제활동의 공간분포 특

성을 지역 순위별로 접근하여 경제활동의 입지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개별 지역의 경제활동별 입지수요로 파악한

다. 이러한 입지계층은 산업별 공간선호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산업별 집적이익을 판별하는데 유용하며 이와 같

은 산업별 공간선호의 특성과 산업별 집적이익의 공간분포는 

산업단지 수요를 추정할 때 유용한 준거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유치업종을 도출해 내는 

방법론의 구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연구의 내용은 입지계층 분석기법을 설명하고 제조업 업

종별로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입지계층의 특성에 따라 제조업 

업종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유형별 입지계층의 특성을 

지닌 업종들을 유치하기에 적절한 지역특성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입지계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산업업종별로 

발전모형을 살펴보고 입지계층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하여 제

조업 업종의 분포패턴을 구분한다.  분석단위는 시 ․ 군 등 기

초자치단체와 산업 중분류에 따른 제조업종이다. 통계자료는 

1990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나 2007.12.28
에 표준산업분류표가 제 9차로 개정되어 기존 자료와의 연속

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1990년∼2005년까지의 자료는 8
차 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최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 9차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사용한다. 
현재 통계청에서 9차 개정에 준하여 자료를 재가공하여 광

업․제조업조사통계자료(2000∼2009년 자료)를 발표하고 있

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경향을 추가로 보완

하여 설명토록 한다.
지역별 분류는 산업입지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과의 

상대적 위치 관계에 따라 수도권, 수도권영향권, 비수도권으

로 구분으로 분석한다. 이때 수도권영향권은 수도권과 경계

를 접하고 있는 인접시 ‧ 군(강원도의 원주, 춘천, 홍천, 횡성, 
충남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및 충북의 진천, 음성)을 의미

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수도권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뜻

한다. 또한 도시규모도 산업입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별 인구규모에 따른 구분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2. 입지계층 분석모형 

한 국가의 도시공간조직(spatial organization of urban system)
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한 국가 혹은 특

정지역내 입지계층 역시 국가 또는 지역내 특정산업의 산업

기술발전 정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때 입지계층은 도시규모분포(city-size distribution)을 파

악하기 위해 사업된 순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 산
식을 원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1) log log ‧ log       (2)

     특정산업의 입지규모가 가장 큰 지역의 종업원수

     입지규모 측면에서 r 순위에 있는 지역의 종업원수

      지역이 특정산업 분야에서의 전국 순위

     상수값

식 (1)을 대수함수식으로 변용하면 식 (2)와 같이 나타나는

데 이때 q값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q값이 클수록 특정산

업의 생산활동이 일부 지역에 과대하게 분포하는 입지계층 

특성을 보여준다. 즉, q값이 큰 입지계층에서는 특정산업의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 어려운 상황을 함축하고 있

다. q값이 작아질수록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입지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입지계층을 보이는 산업활동에

서는 기술발전이 지역격차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

용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특정산업의 기술발달 정도에 따

라 입지계층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처럼 입지계층 분석을 활용할 경우 산업별 기술혁신이 

인구규모에 의한 도시체계를 따라 전파된다기보다는 산업별

로 독특한 공간순위, 입지계층을 따라 전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지계층은 정착화의 경제(localized economies)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림 1은 산업기술발달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되는 입지계층의 발전적 모형이다. (a)의 과대분포 패턴은 

소수지역에 특정산업이 과도하게 입지해 있는 경우를 의미하

고 (b)는 중간정도의 입지규모지역이 등장하는 경우이며 (c)
는 모든 지역에서 특정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입지계층구조를 

나타낸다. 
특정산업이 기술발전 정도와 관련하여 입지계층을 시계열

로 분석할 경우 그림 2와 같은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a)는 기술 발달과정에서 유동기와 과도기 단계의 산업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입지계층 변화양상이고, (b)는 과도기와 

특정화기 단계의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지계층의 변화

양상이며, (c)는 특정화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지계층 

변화양상이다(소진광, 2003). ‘유동기(fluid pattern)’는 기업경

쟁의 주안점이 제품성능에 있고 소비자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기술혁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기는 고도

의 숙련공이 필요하며 대체로 생산규모가 작고 기업조직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과도기(transitional 
pattern)’는 제품수명주기의 판매 극대화단계와 생산공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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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대분포 (b) 중간분포 (c) 순위분포

그림 1. 입지계층의 발전적 모형

(a) 과대분포 (b) 중간분포 (c) 순위분포

그림 2. 산업기술발달과 입지계층의 변화양상

명주기에서의 단편적 자동화 단계에 속하며 경쟁의 주요전략

이 제품다양화에 있다. 대량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공

정의 고정화와 일부 장비의 자동화가 진행된다. 제품 다양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의 부품이 특정외부 공급자로부터 

조달된다. 이때 생산조직은 프로젝트별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정화기(specific pattern)’는 비용극소화와 체계적 

자동화기에 속하며 원가절감이 기업의 경쟁전략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제품의 표준화와 공정의 자동화, 작업별 전문화 특

징이 나타나며 부품생산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외부거래비

용을 절감케 된다. 공장은 대형화되고 다공장기업의 경우 공

장별 제품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특징을 보인다. 혁신은 품질

개선과 원가절감의  필요성에 의해 동기부여 되어 진다. 탈기

능화(deskilling)가 가능한 일부 생산 공정이 입지계층상 수위

공간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분산입지가 가속될 수 있다

((b)의 경우).2) 이와 반대로 외부 거래비용이 증대되어 생산 

공정이 수직적으로 통합되거나, 우회 생산과정의 일부가 일

반공정으로 재통합될 경우, 산업입지의 재집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c)의 경우). 또한 총생산은 늘어나지만 일부 생산 공

정이 자동화되면서 전체적인 종업원 수가 감소하는 산업에서

는 종업원 수를 분석지표로 하였을 경우, 전반적으로 입지계

층이 앞 그림에서 제시한 성장형 입지계층 변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전반적인 기술

발달의 과도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생산 공정 발달 단계

에서 보면 단편적 전문화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2) 생산기술이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면 탈기능화 현상이 발생되고 이

로 인해 노동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는 자기능력이나 자

질에 비해 하위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공간분업이 발생

하여 본사나 연구개발 기능은 핵심지역에, 사무활동이나 생산직 노

동자는 각기 다른 장소에 집적하게 된다. 

3. 입지계층 분석모형을 활용한 산업단지 유치업종 결정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그 지역의 입

지수요가 얼마나 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과 적절한 유치업종

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치업종의 결정은 업종자체의 성장성과 더불어 업종과 

지역 산업구조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
부분 유치업종을 결정할 때 지역의 산업특화도 분석과 산업

연관분석을 주로 활용한다.3) 그러나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산

업업종이 성장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미

래수요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업종자체의 성장성은 시계

열별 입지계층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산

업업종별 입지계층의 특성 분석과 지역별 특화도 및 산업연

관분석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유치업종을 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1 입지계층 분석에 따른 성장형/쇠퇴형 업종

입지계층 분석을 통하여 제조업 중분류의 시계열적 변화

패턴을 고찰해 보면 성장형과 쇠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정업정의 지역에서의 종사자수가 증가하거나 그 지역이 전

국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상승하는 업종을 성장형으로 정의하

고 반대로 종사자수가 감소하거나 특정업종이 차지하는 지역

의 순위가 하락하는 업종은 쇠퇴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

류를 통하여 해당 산업업종의 생애의 주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별로 성장형과 쇠퇴형 업종을 구분할 수 있

다. 광업․제조업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990~2009년까지

의 경향을 분석한다.4)

3.2.1 성장형 입지계층 

성장형 입지계층으로 분류된 제조업종은 고무플라스틱 제

조업, 전자부품 ․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다. 이런 업종은 성장형 입

지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만 주어진

3) 수도권은 비교적 첨단지식산업에 가까운 컴퓨터, 통신, 전자, 영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의 업종이 특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수도권 

영향권역은 여전히 식료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의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다.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는 기업들의 영향으

로 과거 대규모 입지패턴보다는 소규모 입지 패턴을 선호하는 업종

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차이

를 보이지만 석유정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

품제조업, 1차 금속산업,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

업단지 지향형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
4) 1990~2004년의 분석은 8차 개정 산업분류에 따른 통계자료가 활용

되었으며 이현주외(2007) ｢산업단지의 수요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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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04년 변화(8차 개정 적용)

(b) 00~`09년 변화(9차 개정 적용)

그림 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의 입지계층변화

`(a) 90~`04년 변화(8차 개정 적용)

(b) 00~`09년 변화(9차 개정 적용)

그림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입지계층변화

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의료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의 경우 1990년대 초기

에는 일부지역에 집중된 입지형태를 보이다가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성장할수록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업종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그러나 2009년에는 수도권영향권

에서도 성장형 업종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주로 수도권과 대

도시지역에서 성장형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입지계

수를 통한 분석에서도 수도권과 수도권영향권지역에 특화된 

업종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업종으로 

인식된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도 의료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과 마찬가지로 1990~2005년까지 빠르게 성장

하다가 2000년대 후반 성장의 속도가 주춤하고 있으나 성장

하면서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특히 지방중소도시권도 

성장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은 

수도권영향권과 중소도시권에서 주로 성장형 산업으로 나타

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지방중소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업종이다. 2005년까지의 통계에서는 수도권에서도 성장형 

업종에 포함되었으나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성장형 업종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수도권에서는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업종이다. 

3.2.2 쇠퇴형 입지계층 제조업

쇠퇴형 입지계층으로 분류된 제조업종은 의복 ‧ 의복악세

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담배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이다. 이 업종들은 전국적으

로 쇠퇴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저렴한 지가와 낮은 인건비

의 비교우위를 가지로 있는 지방 산업단지일지라도 분양성공

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에 나열한 업종이외에 지역

특성에 따라 특정지역에서는 쇠퇴형 업종으로 분류되는 산업

이 있다. 대도시권의 경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중소도시권의 경우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 촌
락지역의 경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이 쇠퇴

형 업종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관하여는 신규 산업단

지를 조성하여 유치하는 것은 확실한 수요 분석 하에 제한적

인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담배제조업은 특정지역 집중형이며 의복 ․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경우 최근 중소도시에서의 쇠퇴가 두드

러지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집중형 경향을 보이는 업종이므

로 이에 대한 대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565 –

입지계층분석을 활용한 산업단지 유치 업종 결정에 관한 연구

    

(a) 90~`04년 변화(8차 개정 적용)

  

(b) 00~`09년 변화(9차 개정 적용) 

그림 5. 의복·모피제품제조업의 입지계층변화

표 1. 입지계층 분석에 의한 성장형 /쇠퇴형 업종

구 분  성장형 쇠퇴형

전국

고무 · 플라스틱제조업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 시계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류 · 모피제품제조업

가죽 · 가방 · 신발제조업

목재 · 나무제품 제조업

화합물 ·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도권

+
대도시권

출판 · 인쇄 ·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 사무용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 통신장

비 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수도권

영향권

+ 
지방중소

도시권

고무 · 플라스틱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 통신장

비 제조업

자동차 · 트레일러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주 : 1995~2005년 통계자료 활용하여 추이분석(8차개정 기준)
출처 : 이현주 외(2007), ｢산업단지의 수요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p.167

3.2.3 지역특성별 성장형/쇠퇴형 업종

성장형이나 쇠퇴형이냐의 구분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

화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정리한 성장형과 쇠퇴형 업종을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해 본다.  지역구분을 수도권과의 상대

적 관계에 의한 분류(수도권/수도권영향권/비수도권)과 도시

규모별 분류(대도시/중소도시/촌락)를 연계하여 구분하여 업

종별 성장/쇠퇴 여부를 고찰해 본 결과 20055)년과 2009년6)

의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성장형 경향을 보인 

업종이 출판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

기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으로 첨

단산업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영향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경

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

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전통적 제조업도 있지만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제조업 등 

첨단산업업종이 성장추세이다. 이에 반해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 ․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은 수도권 및 대

도시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쇠퇴업종에 속한다. 이는 전반적

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개발도상국 산업구조에서 선진국

5) 8차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를 활용하여 1995~2005년간 추이분석 

6) 9차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를 활용하여 2000~2009년간 추이분석

형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표 1 
참조)(이현주 외, 2007).

2009년 경향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성장형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인쇄 ․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 ․ 정
밀 ․ 광학기기 ․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차금속제조업으로 조사된다. 2005년과 비

교하면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 수도권 성장형 업종에서 제외되고 

대신 수도권 영향권과 지방중소도시의 성장형 업종으로 포함

되는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 영향권과 지방중소도시에서의 

성장형 업종은 2005년에 비해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화학 및 

전기전자, 기계관련 부문에서 추가되는 특징을 보인다. 화합

물 ․ 화학제품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 시계제조업, 전기

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 장비제조업 등이 2009년에 새롭게 

수도권 영향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성장형 업종에 포함

된 대표적인 업종이다. 쇠퇴형 업종을 보면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은 2005년
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쇠퇴형 업종으로 조사된다. 그러

나 화학물 ․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은 

2005년 쇠퇴업종에 속하였으나 2009년에는 수도권 영향권의 

성장업종으로 분류된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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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입지계층 분석에 의한 성장형/쇠퇴형 업종(2009년 기준)

구 분  성장형 쇠퇴형

전국

음식료품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화합물 ·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 플라스틱제조업
전자부품·영상 ·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
시계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악세서리 · 모피 
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수도권
+

대도시권

인쇄 · 기록매체 복제업
1차금속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의복 ․ 의복악세서리 · 모피 
제품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가방 ․ 가죽 ․ 신발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수도권
영향권

+ 
지방중소
도시권

식료품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고무 · 플라스틱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화합물 · 화학제품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 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 의복악세서리 · 모피 
제품제조업
가방 ․ 가죽 ․ 신발제조업

주 : 신 산업분류(9차 개정)기준으로 재집계한 통계자료 활용하여 추이분석.
자료 : 통계청, 시도(시군구) 산업분류별 주요지표, 2000, 2005, 2009 기준

3.3 입지계층 분석에 따른 분산형/재집중형 업종7)

3.3.1 분산형 입지계층 제조업 

입지계층분석을 통하여 정량적 변화추이를 바탕으로 성장

형과 쇠퇴형을 도출하였다면 시계열적 분포패턴을 바탕으로 

분산형과 집중형 및 재집중형을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업종

이라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상이한 패턴양상을 보이므로 주

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포패턴에 따라 자유입

지업종과 대도시 입지지향형, 중소도시 입지지향형 등을 분

류해 낼 수 있다.
분산형 입지계층의 업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업종은  비금

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석
유제품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이 업종들은 제품주기이

7) 1990~2004년의 분석은 8차 개정 산업분류에 따른 통계자료가 활용

되었으며 이현주외(2007) ｢산업단지의 수요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함 

론에 따르면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의 제공없이도 비숙련 노

동력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순위분포와 가장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업종으로는 식료

품제조업이며 대표적인 분산형 입지계층 형태를 보인다.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의 입지

계층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중간규모의 도시를 중심

으로 점진적으로 분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9년 통계를 기

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영향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성

장형 업종에 포함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위주의 낙후지역에

서는 아직 유치가 어려운 업종이다. 
코크스 ․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전형적인 특정지역 집중형 

산업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집적도가 높은 지역은 

쇠퇴하는 반면 새로운 지역으로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

약하게나마 분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a) 90~`04년 변화(8차 개정 적용)

(b) 00~`09년 변화(9차 개정 적용)

그림 6. 식품제조업의 입지계층변화

주 : 8차 개정까지 음식료품으로 분류되었으나 9차 개정에서는 식료품제조

업과 음료제조업이 분리되었으므로 그래프 해석에 주의를 요함  

3.3.2 재집중형 입지계층 제조업 

재집중형 입지계층의 특성을 보이는 업종으로는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이

다. 대도시 집중형 경우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서는 유치하

기가 어려우며 기존에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서 발달했던 업

종의 경우 전통적 집적지에서의 쇠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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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04년 변화(8차 개정 적용)

(b) 00~`09년 변화(9차 개정 적용)

그림 7.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의 입지계층변화

 

(a) 90~`04년 변화(8차 개정 적용)

 

(b) 00~`09년 변화(9차 개정 적용)

그림 8. 코크스·석유정제품제조업의 입지계층변화

(a) 90~`04년 변화(8차 개정 적용)

(b) 00~`09년 변화(9차 개정 적용)

그림 9. 섬유제품제조업의 입지계층변화

된다. 따라서 기존의 입지계수만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섬유제품제조업과 의복 ․ 모피제조업의 

경우로서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업종이며 

그러나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낸

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서는 유치가 곤란한 

업종이다. 
이 업종들은 기존 입지경향을 고려하면 비수도권지역에 

특화된 업종이나 최근 경향은 대도시권이 아니면 유치가 어

려운 업종이므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  도시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많은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까지 입지를 유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성공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경쟁력있는 산업단지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

하여 입지계층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치업종을 도

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산업단지 유치

업종의 결정방법이 주로 지역 특화정도와 산업연관 및 정책

적 결정만을 고려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업종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life cycle) 및 분포특성을 담지 못하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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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하여 각 산업업종의 시계열적 입지계층의 변화추

이를 바탕으로 성장 및 분포패턴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에 적

합한 업종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체 산업에 대한 입지계층을 시계열로 분석하

고 입지계층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유치 가능한 경제활

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다 미시적인 단위에서

의 유치업종 결정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시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 ｢A｣의 특화산업을 도출

하고 업종별로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입지계층 특성을 도출

할 수 있고, 여기서 특정 경제활동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입지계층 분석을 종합하면 지역별 각 

산업업종별 입지성향을 비교하여 성장형/쇠퇴형을 구분하고 

｢A｣시에 유치가 가능한 업종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업종들이 전국적으로 분산형인지 집중형 또는 재집중형 인지

의  패턴을 고려하여 ｢A｣시의 지역적 성격에 따라 최종 유치

업종을 결정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의 상대적 위치만을 가지고 분류를 하였고 도시규모를 기준

으로 한 내용은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나 향후 도시의 크기

를 기준으로 한 분류 또는 그 지역의 인구성장추세 등을 보

완한다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업종 선정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간특성을 

대도시와 중 ․ 소도시, 소도읍 등, 그리고 인구 성장형과 인구 

정체형 및 인구 감소형 등에 따라 업종별 입지성향은 달리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업종별 입지계층과 공간특성의 관계

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산업

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고, 혹은 특정 지역에서 

건설되는 산업단지에 유치 가능한 업종을 선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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